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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업 투자 회복을 적극 뒷받침
- 10대 제조업 금년도 투자 이행률은 1분기 기준 약 20%

- 기업은 세액공제 기간 연장, 첨단산업 지원 확대 등 건의

  지난해 10대 제조업*은 연간 투자계획 100조 원 中 약 96%를 이행했고, 

올해는 작년 대비 10% 늘어난 110조 원의 투자계획 中 1분기에 약 20%를 

이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조선, 바이오, 기계·로봇, 철강, 석유화학, 섬유

  산업부는 5.16.(목), 강경성 1차관이 주재하는 기업투자 간담회를 열고 

1분기 투자 동향과 기업 애로를 점검하였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개최된 

‘산업투자전략회의’의 후속 조치 성격이다.

  1분기에 계속되는 고금리와 더딘 경기 회복, 여전한 시장 불확실성으로 

우리 기업들의 투자 여건은 여전히 불리한 상황이었다. 다만, 올해 반도체 

업황 개선, 제조업 수출 회복 등 경기 회복의 흐름을 감안, 정부는 향후 

투자 인센티브 확대, 애로 해소 등을 통해 기업 투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기업들은 ▴첨단산업 초격차, 주력산업 그린 전환을 

위한 투자세액공제 확대, ▴첨단산업 투자금 확보 및 원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부지원 강화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었다. 그 외에도 ▴기술 유출 처벌 

강화, 소부장 기업 육성 등을 통해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의 투자금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투자세액공제 연장 및 건축물 등으로 대상 확대, 세액공제 ‘직접환급’ 도입, 

상속세 개선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투자제도가 필요하다고 건의하였다.

  강경성 1차관은 “우리 기업이 직면한 투자 상황은 녹록지 않다”고 진단

하면서, “정부는 첨단산업 지원 강화, 세액공제 일몰 연장 등 투자 인센

티브를 확충하고, 기업 애로를 상시 점검하여 기업들이 시점을 놓치지 않

고 적기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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